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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였다. 그러나 만족할 수도 없고, 미래를 낙관할 수도 없는 찝찝함이 남았다.

이 보고서의 핵심 명제는 단 하나다.

“효능감과 위기감의 동시동원과 릴레이형 결집”
민주당 지지층은 ‘이번에는 보수를 압도할 수 있다’는 각성된 효능감으로 먼저 사전투표장에 나왔고, 
국민의힘 지지층은 ‘이대로면 보수가 진짜로 무너진다’는 위기감으로 본투표장에서 릴레이형 결집을
이뤘다. 그 결과 전국 투표율은 50.9%에서 61.0%로 +10.1%p 뛰었고, 투표자는 약 469만 명 늘었다.

이 보고서가 줄곧 따라가는 두 번째 명제는

“잃을 게 있는 사람일수록 투표장에 더 많이 나왔다.”
고용된 사람, 집 가진 사람, 상용직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투표했다. 그 투표의 동인은 효능감이든
위기감이든 결국 자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. 같은 거시·생활경제 변수(물가·환율·자산·고용)가
지역마다 다른 위험으로 번역됐을 뿐이다. 이것이 이번 선거를 “위험 분배 투표(Risk-Allocation 

Voting)”로 부를 수 있는 이유다.

이번 선거는 “효능감과 위기감의 동시 동원”이면서, “위험 회피의 정치”가 작동됐다.
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논리는 단 하나. — 누가, 어디서, 어떤 위험을, 어떤 선택지로 줄였는가.

민주당은찝찝했고, 보수는버텨냈다
 - 깨어난 469만 표와 위험 분배의 정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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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진영에 대한동시진단: 민주당의숙제와국민의힘의한계
민주당이 받은 것

• 광역단체장 12석, 투표율 +10.1%p 상승의 동력
• 4050의 압도적 결집(70%대 지지)

• 충청권 석권, 부산·울산 전환, 강원 전환
• 17개 시도 중 대부분 민주 단체장 후보가 광역비례 상회(후보 풀의 우위)

• 그러나: 정부 안정론은 49.0%에 그쳐 50%를 넘기지 못함
• 그러나: 서울 광역비례 동률, 시장 패배
• 그러나: 20대 남성 33.0%의 낮은 지지
• 그러나: 2030 여성 동원 약화 신호(4·5월 서울시장 정원오 vs. 오세훈 30대 격차 SBS 3% → CBS 13.8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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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지방선거: 6대포인트
1. 이번 선거는 “이동”이 아니라 “복귀”의 선거이다.

469만 명 증가분 중 약 95%는 비동원자의 복귀로 설명된다. 효능감은 민주 진영을 깨웠고, 위기감은
보수 진영을 깨웠다.

2. 사전투표 본투표는 단순한 시간차가 아니라 효능감 → 위기감의 릴레이형 추동이었다.
사전투표의 폭증 자체가 보수의 본투표 당일 위기감을 추동했다.

3. 출구조사 수치는 보정해서 읽어야 한다.
서울과 경남에서의 빗나간 예측은 ‘shame 보수’ 응답 회피의 증거다. 보수층의 -13%p 축소는 실제
축소(7~9%p) + 응답 회피(약 4~5%p)의 합이다.

4. 광역단체장 분할 투표는 16개 시도에서 전부 작동했다.
민주당의 진짜 강점은 정당 브랜드가 아니라 후보 풀이다. 서울의 특이성은 “정원오가 덜 받은 것”이
아니라, “오세훈”이 더 많이 받은 것”이다.

5. 2030 여성에서 동원 약화 신호.
노스벅, 정청래의 “오빠” 발언, 정원오 후보 발언 누적이 표 이동이 아닌 투표 동기 약화를 유발했을
가능성이 높다.

6. 단일 지배 변수는 없다.
물가·정당·부동산·계엄·특검·주식이 모두 50% 이상 작동했다. 이번 선거는 다층적 동원의 결과이다.

국민의힘이 잃은 것/지킨 것

• 광역단체장 12석 → 4석으로 폭락
• 그러나: TK 결집, 20대 남성 55.8%, 70세 이상 59.3%(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)

• 그러나: 서울 광역단체장 승리, 광역비례 지지율 무승부(오세훈 +5.49%p 인물 프리미엄)

• 그러나: 정부견제론 42.9% 기반 확보
• 그러나: ‘shame 보수’ 응답 회피로 출구조사상 보이지 않는 지지층의 존재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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